
국내경제, L자형 장기침체 우려…
전경련, 전문가 74% 장기침체 예상 … 2012년 성장률도 3% 못미쳐

국내 경제 전문가 4명 중 3명은 한국경제가 L자형 장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학계, 금융기관 등 경제 전문가 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2명(74.4%)

이 한국경제의 L자형 경기침체 가능성을 예상했다.

전경련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유럽의 재정위기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고, 글로벌 실물경제로 전이

되면서 수출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대규모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 등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들고 수요부진으로 투자유인도 감소해 당분간 내수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요인으로 지적됐다.

2012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3%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81.4%에 달했다.

최근 한국은행과 정부가 2012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3.5%에서 3%로, 3.7%에서 3.3%로 하향조정했으나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유로는 유럽의 재정위기 확산(76.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 둔화(20.9%), 미국의 경

기회복세 둔화(2.3%) 등을 지적했다.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65.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2.3%에 불과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로는 46.5%가 투자여건 개선을 꼽았고, 고용창출(27.9%), 추경편성(14%),

금리 추가인하(9.3%) 등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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